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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9. 22.(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9.21.(월) 아시아경제(온라인), “실업급여도 중국인이 다 싹쓸이?...외국인들 

‘역대 최대’ 1,134억 받아 갔다” 기사 관련
2. 설명 내용
□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42.2%(82.6만명)* 증가하였으며, 이 중 

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한 일하는 외국인은 29.9%(36.7만명)** 증가
   * 체류 외국인(법무부): (’21년) 195.7만명 → (’25년) 278.3만명

   * 취업 가능 비자 소지 외국인(법무부): (’21년) 122.9만명 → (’25년) 159.6만명
□ 취업 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도 

158.8%(28만명)* 증가
  * 고용보험 외국인 피보험자 수(고용보험 DB): (’21년) 17.7만명 → (’25년) 45.9만명
 ㅇ 이와 함께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도 90.8%(844억원) 증가
   * 외국인 가입자 고용보험료 부과액: (’21년) 929억원 → (’25년) 1,773억원

□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8.9%(1,368명)*, 
지급액은 13.4%(134억원)** 증가한 수준에 그침

   *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: (’21년) 15,421명 → (’25년) 16,789명

  ** 외국인 구직급여 지급액: (’21년) 1,000억원 → (’25년) 1,134억원

☞ 외국인 수급자 증가 폭(8.9%)은 국내 취업 외국인(29.9%) 및 고용
보험 피보험자 증가 폭(158.8%)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

☞ 외국인 수급액 증가 폭(13.4%)도 외국인 납부 보험료 증가 폭
(90.8%)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

실업급여 제도,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
고용안전매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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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와 같은 추세는 우리 국민을 포함한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규모 등에 
견주어 보아도 명확하게 드러남 

 ㅇ ’25년 기준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(172만명) 중 외국인(1.7만명) 비중은 
1.0%, 전체 지급액(12.4조원) 대비 지급액은 0.9%(1,134억원) 수준

  -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 비중은 지난 5년간 사실상 큰 변동 없이 줄곧 
1.0% 이내 수준을 기록

   *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외국인 비중: (’21년) 0.9% → (’25년) 1.0%

  **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중 외국인 지급액 비중: (’21년) 0.8% → (’25년) 0.9%
 ㅇ 오히려 ’25년 기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는 비중은 

1.9%로, 전체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 비율(6.6%)보다 낮은 수준

☞ 지난 5년간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의 절대 규모는 일부 
증가하였으나,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.0% 이내 수준에서 정체

 - 오히려 반복수급자 비율 등 일부 지표는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냄

□ 한편, 취업 가능 비자를 소지한 중국동포와 중국인의 수는 ’25년 기준 
74만명으로, 이 중 82.7%(61.2만명)는,

 ㅇ 취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고,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정주형 체류자격인 
영주F-5, 재외동포F-4, 결혼이민F-6 비자를 보유

 ㅇ 실제로 중국동포와 중국인 수급자의 90.4%는 영주F-5, 재외동포F-4, 
결혼이민F-6 비자를 보유하였으며, 

   -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*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  * ’25년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85.4%(14.3천명)이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

하여 보헙료를 납부. 3년 이상 가입자도 45.4%

□ 특히 이직 전 근무 사업장 중 이직이 빈번하고 고용 변동성이 상대적
으로 큰 건설업(28.8%), 숙박 및 음식점업(19.8%) 등 비중이 높은 점도,  

   * 내국인은 각각 13.5%(건설업), 6.6%(숙박 및 음식점업)

 ㅇ 중국동포와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
원인 중 하나로 추정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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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중국동포․중국인의 경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정주형 체류자격 소지자 
비중(82.7%)이 높고, 

 - 건설업, 숙박 및 음식점 등 고용변동성이 큰 업종 종사자 비중이 
높은 점 등으로 인해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이 높음  

 - 다만, 취업 비자 소지자(74만명) 대비 구직급여 수급자 비중은 
1.8%(1.3만명)으로 매우 낮은 수준 

□ 정부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정당한 구직급여 수급권은 
적극 보장하되, 

 ㅇ 구직급여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
허위･형식적 구직활동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

 ㅇ 또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보다 내실 
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8월 발표한「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
방안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
고용서비스정책관

고용지원실업급여과

책임자 과  장 손성길 (044-202-7368)

담당자 사무관 곽필순 (044-202-7371)


